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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법 판정 관세 1,000억 달러 환급 착수 … 소비자까지 단계적 지급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수입 화물 성수기 단축 … 8월 이후 감소 전망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일본 반입량 51% 급감

미국, 미결정셀룰로오스 수입 가격 상승세 지속 … 제약 수요·공급 제한 영향

인도네시아-중국, 의약품·식품 분야 규제 협력 강화 추진

글로벌 대형 제약사, 미국 내 생산·연구 확충을 위해 5,000억 달러 투자 선언

인도, 2026년 1분기 제약 수출 6.8% 성장 … 완제의약품·백신 수출 호조

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액 수입품 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 폐지 지지 판결

SK케미칼, 2026년 2분기 역대 최고 매출 달성

스탠퍼드대학 연구진, 아동 언어를 분석해 우울·불안장애 발병 최대 6년 전 예측

인실리코 메디슨, 업계 최초 AI 신약 개발 서비스형 성능 평가 ‘DDD 벤치마크’ 출시

AI 신약 개발, 속도는 앞섰지만 데이터 품질이 걸림돌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진, 노인 돌봄 AI 도입 늦추는 원인은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차이

카리스토 다이애그노스틱스, 관상동맥 염증 시각화 AI ‘카리하트’ FDA 시판허가 획득

셰바메디컬센터, 오픈AI의 첫 해외 병원 파트너로 선정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 헬스케어 AI 편익 확인하면서도 거버넌스·정신건강 위험 경고

라이프브릿지 헬스, 프레노시스의 AI 패혈증 진단 도구 ‘셉시스 이뮤노스코어’ 임상 도입



미국, 초당적 법안 ‘의약품 투자 감독 및 책임법’으로 유럽산 의약품 제조 의존도 정조준

JAMA 헬스 포럼 연구, 4개국에서 신약 개발부터 급여까지 소요기간 10년째 정체

일라이 릴리, 노스텔라의 파이프라인-투-페이션트 생산성 지수에서 세계 바이오제약 생산성 1위

소비자용 웨어러블, 임상시험 데이터로 쓰려면 아직 검증 필요

인도,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해 자국산 의료기기 생산 확대 추진

MHRA, 배경 음성인식 기술 ‘AI 스크라이브’ 의료기기 가이던스 발표

중국 뷰티업계, AI를 활용해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경쟁

글로벌 화장품 업계, 기후위기발 원료 공급난에 바이오텍으로 전환

큐어미어브로드, 태국·멕시코 미용 클리닉과 양해각서 체결 및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

인도 정부, 2023년~2025년 의료관광 비자로 외국인 181만여 명 방문 발표

KMI 헬스케어, 인도네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말레이시아 신규 의료관광지 소개

퓨어헬스, 2026년 상반기 순이익 3억 3,700만 달러 기록

방콕 병원 그룹, 푸껫 내 3개 병원 암 치료를 통합한 방콕-푸껫 암 연구소 개소

아이라드 병원, 마카오 복합리조트 병원 모델로 의료관광 진출

콩코드 헬스케어 그룹, 중국 정부의 민간병원 육성 정책으로 병원·양성자치료 사업 고속성장

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 신규 협정으로 보건 파트너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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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료기기 규제 거버넌스 개편: 
우수규제기관(WLA) 체계로의 전환

1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협력 체계의 전환 배경
의료기기 분야 임시 우수규제기관(tWLA) 목록 첫 발표

Ÿ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6년 7월 14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임시 우수규제기관(transitional WHO Listed Authorities, tWLA) 목록을 발표함

Ÿ 해당 목록에는 ❶호주 ❷브라질 ❸캐나다 ❹중국 ❺EU ❻대한민국 ❼일본 ❽러시아 ❾스위스 ❿싱가포르 ⓫영국 
⓬미국 등 12개 규제기관이 포함되며, WHO 사전적격성평가(Prequalification, PQ)* 인정 이력과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 운영위원회 회원 
현황을 근거로 산출됨
* 국제기구가 의약품이나 백신을 안전하게 대량 구매하기 위해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미리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

** 전 세계 의료기기 규제 체계의 국제적 조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규제 당국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Ÿ 이는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이미 진행되어 온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WLA)*** 전환이 의료기기 
분야로 본격 확장되는 신호로 해석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기관의 시스템과 업무 능력을 엄격히 평가해, 수준이 뛰어난 기관의 명단을 
올린 공식 목록 제도

Ÿ 의료기기는 진단검사 및 주사기부터 △심장박동기 △임플란트 △영상장비까지 위해도가 상이한 제품군을 포괄하는 
만큼, 규제기관별 반복 심사 부담이 컸던 분야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평가됨

기존 선진규제기관국가(SRA) 체계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

Ÿ 이번 개편은 투명한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특정 선진국 규제기관을 인정해 온 기존 선진규제기관국가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SRA)****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조달 시 의료제품 허가를 신속히 참조하기 위해 과거 운영해 온 개념으로, 공식 평가 절차 없이 특정 
선진국 규제기관을 관행적으로 인정하던 방식

Ÿ WHO는 2016년 도입한 글로벌 벤치마킹 도구(Global Benchmarking Tool, GBT)*****와 이를 보완하는 
성능평가(Performance Evaluation, PE) 절차를 통해, 성과 기반의 투명한 평가체계인 WLA로 SRA 개념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 규제기관의 규제 역량·성숙도(ML1~ML4)를 지표별로 진단해 등급을 매기는 표준화 평가 도구로, WLA 
지정의 1단계 정량평가에 해당함

Ÿ 정식 WLA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GBT 평가에서 성숙도 3단계(Maturity Level 3, ML3)를 진입 
요건으로 충족한 뒤, 국제 기준과의 부합성을 확인하는 성능평가를 통과해야 함

Ÿ 의약품·백신 분야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39개 기관이 정식 WLA로 지정된 상태이며, 
잠정 지위의 유효기간은 2027년 3월까지로 설정되어 그 이후에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정식 전환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임

| 기존 SRA 체계와 신규 WLA 프레임워크 비교
구분 기존 SRA 체계 신규 WLA 프레임워크

지정 방식 공식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 인정 GBT 정량평가 + PE 기반 공식 지정
지정 대상 소수 선진국 규제기관 중심 성과 기준 충족 시 개방적 편입 가능

유효성 관리 별도 갱신·모니터링 체계 부재 최초 5년 유효, 이후 위험 기반 상시 모니터링

의료기기 분야 현황 해당 없음(의약품·백신 중심 운영) 2026년 7월 첫 tWLA 12개국 발표,
발표일로부터 5년간 유효

[자료] ❶WHO, ❷WHO, Frontiers, RAPS, ❸WHO

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who-listed-authorities
https://www.who.int/news/item/30-03-2022-egypt-and-nigeria-medicines-regulators-achieve-high-maturity-level-in-who-classification-and-who-launches-list-of-regulatory-authorities-that-meet-international-standards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medicine/articles/10.3389/fmed.2024.1467229/full
https://www.raps.org/resource/who-announces-first-global-list-of-medical-device-regulators-eligible-for-listed-authority-status.html
https://www.who.int/news/item/23-07-2026-who-advances-global-regulatory-cooperation-with-first-interim-list-of-regulatory-authorities-for-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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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LA 프레임워크의 기술·제도적 구조와 개편 논리
WLA 지정 절차와 평가 구조

Ÿ 의료기기 분야 tWLA는 신규 신청기관처럼 처음부터 GBT와 PE를 거치는 대신, 기존 WHO PQ 인정 이력과 
IMDRF 운영위원회 회원 지위라는 이미 축적된 성과 기록을 진입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별성을 가짐

Ÿ 이는 WHO가 과거 이미 평가받았거나 SRA 지정 이력이 있는 규제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 절차적 유연성을 반영함

Ÿ 다만 잠정 지위가 정식 WLA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별로 등재 범위를 개별 협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기능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

Ÿ 즉 이번 조치는 단일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이미 국제무대에서 검증받아 온 이력을 발판 
삼아 정식 지정으로 가는 경로를 개별화 및 단계화한 설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단계에서 언급한 GBT와 
PE라는 평가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임

개방형 구조로의 전환과 신흥 규제기관의 편입 가능성

Ÿ 이번 개편은 소수 선진국 규제기관에 국한되었던 기존 SRA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어떤 국가의 
규제기관이라도 편입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됨

Ÿ 실제로 SRA 체계에서는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규제기관은 성숙도 3단계(ML3)에 
도달했다는 성과만으로 tWLA에 편입된 바 있어, WLA 체계가 선진국 중심의 폐쇄적 구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Ÿ WHO는 전 세계 규제기관의 약 70%가 여전히 취약하거나 미흡한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제품 평가 및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개방형 구조로의 전환이 저·중소득국가(Least and Middle Income 
Countries, LMIC)의 의료제품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됨을 시사함

Ÿ WHO 규제 및 사전적격성평가국(Department of Regulation and Prequalification) 책임자가 직접 참여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WLA는 전 세계 규제기관과 WHO PQ, 조달기관이 서로의 심사 및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설계됨

Ÿ 이는 개방적 평가 기반 지정과 규제 신뢰 확산이라는 WHO의 기존 정책 기조를 이번 의료기기 분야 확장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줌

| WLA 지정 절차 흐름도 및 개방형 편입 구조

[자료] ❶WHO, ❷WHO, Frontiers

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who-listed-authorities
https://www.who.int/news/item/30-03-2022-egypt-and-nigeria-medicines-regulators-achieve-high-maturity-level-in-who-classification-and-who-launches-list-of-regulatory-authorities-that-meet-international-standards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medicine/articles/10.3389/fmed.2024.1467229/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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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시장 파급효과
의료기기 인허가·수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Ÿ 규제 신뢰(Regulatory Reliance)*가 의료기기 분야로 확산되면 다국가에 동시 진출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반복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됨
* 한 국가의 규제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국가 규제기관이나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와 과학적 심사 정보를 존중하고 이에 의존하여 

자국의 허가·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효율화하는 규제 협력 방식

Ÿ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마다 각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는 국가별 △심사 절차 △기간 △서류 요건이 상이해 발생하는 반복적 행정 비용으로 
작용해 왔음

Ÿ 이번 tWLA 지정으로 12개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가 상호 참조 대상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이 이들 12개국 중 한 곳의 심사 결과를 의료기기 인허가 판단에 참조할 수 있는 공식적 근거가 마련됨

Ÿ 다만 tWLA 목록 발표 자체가 곧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이 실제로 tWLA 12개국의 심사 결과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조 또는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각국의 
제도적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됨

규제기관 간 위상 변화와 협력기구 내 영향력 구도

Ÿ 이번 잠정목록에 포함된 12개 규제기관은 대부분 기존 IMDRF 운영위원회 회원국과 중복되어, 단기적으로는 해당 
국가 중심의 규제 선진국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Ÿ 의약품·백신 분야에서는 이집트와 나이지리아가 성과 기준 충족만으로 편입된 선례가 있으나 의료기기 분야 첫 
명단에는 이러한 신흥 규제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협력기구 내 참여국 구성의 실질적 다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음

Ÿ 또한, 참여국 구성과 별개로 향후 협력기구 내 발언권과 표준 설정 주도권은 단순히 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아니라 
WLA 정식 지정을 먼저 확보하는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임

Ÿ 의료기기 분야에서 처음 발표된 이번 tWLA 목록에 대한 산업계의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럽 
의료기술산업협회(MedTech Europe)가 2026년 5월 EU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n Vitro Diagnostics Regulation, IVDR)*** 개정안에 대해 국제 규제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산업계가 국경 간 규제 신뢰 확산이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으로 평가됨

** EU가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엄격한 의료기기 법적 규제 체계
*** 혈액, 소변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는 체외진단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

Ÿ 결과적으로 이번 tWLA 발표는 개별 기업의 인허가 부담 완화라는 산업적 효과와, 국제 협력기구 내 규제기관 간 
위상 재편이라는 구조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는 조치로 분석됨

| tWLA 발표가 수반하는 산업적 효과와 구조적 효과
구분 변화 내용 의미

산업적 효과
(인허가·수출) 반복 심사 부담 완화 가능성 각국 규제기관의 실제 참조·수용 여부

구조적 효과
(위상·거버넌스) IMDRF 등 협력기구 내 발언권 재편 가능성 정식 WLA 지정 확보 순서 및

신흥 규제기관 편입 여부
[자료] RAPS, WHO

https://www.raps.org/resource/who-announces-first-global-list-of-medical-device-regulators-eligible-for-listed-authority-status.html
https://www.who.int/news/item/23-07-2026-who-advances-global-regulatory-cooperation-with-first-interim-list-of-regulatory-authorities-for-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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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정식 WLA 전환 절차의 개별성과 이행 편차 가능성

Ÿ 잠정 지위가 정식 WLA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별로 등재 범위를 개별 협의해 확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기능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 12개 잠정 지정 기관 간에도 전환 속도와 
인정 범위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Ÿ 국제 에이즈 협회(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 IAS) 산업연락포럼(Industry Liaison Forum)의 분석에 
따르면, WHO가 의약품·진단기기 분야에서 운영해 온 유사한 성격의 협력등록절차(Collaborative Registration 
Procedure, CRP) 시범사업에서도 아프리카 6개국 중 2개국만이 목표 기간인 9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신뢰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참여국 전반에 걸쳐 균일한 속도로 정착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줌

Ÿ 이러한 선례에 비춰볼 때, 의료기기 분야 tWLA 역시 12개국 잠정 지정에서 정식 WLA 지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별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신흥 규제기관 편입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

Ÿ 저·중소득국 규제기관의 편입 확대 여부는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이집트와 나이지리아가 성숙도 3단계(ML3) 
충족만으로 편입된 선례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신흥 규제기관이 해당 
요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평가됨

Ÿ 글로벌 개발 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WHO PQ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방식이 전면 재심사 방식에서 생애주기 등록기관 방식으로 전환되는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규제기관 인정과 개별 제품 심사 재사용 간의 간극이 점진적으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됨

Ÿ 다만 이러한 전환은 의약품·백신 분야에서도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긴 이행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Ÿ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IMDRF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력을 바탕으로 이번 의료기기 분야 tWLA 
12개국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가 국제적으로 잠정적인 신뢰를 인정받는 첫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Ÿ 다만 정식 WLA 지정은 등재 범위에 대한 개별 협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협의 단계에서 어떤 의료기기 세부 
분야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 수혜가 달라질 수 있어, 국내 체외진단기기 및 디지털헬스기기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협의 전략이 필요함

Ÿ 또한, 12개국 잠정목록이 기존 IMDRF 회원국 중심으로만 구성된 현재 구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이미 확보한 
잠정 지위를 발판으로 IMDRF 내 발언권을 강화하고, 향후 신흥 규제기관의 편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에 대한 
국제 협력에도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출처] WHO, 2026.07.23.;RAPS, 2026.07.28.;Open Access Government, 2026.07.27.;DevelopmentAid, 2026.07.27.;Medical Buyer, 2026.07.27.;
Devdiscourse, 2026.07.27.;Today's Medical Developments, 2026.07.27.;WHO, 2026.07.14.;WHO, 2024.03.01.;Frontiers, 2024.09.23.;

WHO, 2025.08.07.;WHO, 2022.03.30.;약사공론, 2025.08.08.;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6.08.;MedTech Europe, 2026.05.05.;NIH, 2025.04.;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26.01.;데일리팜, 2017.12.11.;메디게이트뉴스, 2017.12.11.

https://www.who.int/news/item/23-07-2026-who-advances-global-regulatory-cooperation-with-first-interim-list-of-regulatory-authorities-for-medical-devices
https://www.raps.org/resource/who-announces-first-global-list-of-medical-device-regulators-eligible-for-listed-authority-status.html
https://www.openaccessgovernment.org/who-reveals-its-interim-list-to-strengthen-global-medical-device-regulation/212539/
https://www.developmentaid.org/news-stream/post/209134/who-releases-first-interim-list-of-regulatory-authorities-for-medical-devices
https://medicalbuyer.co.in/who-publishes-first-interim-list-of-regulatory-authorities-for-medtech/
https://www.devdiscourse.com/article/health/3955812-who-launches-first-global-list-for-trusted-medical-device-regulators
https://www.todaysmedicaldevelopments.com/news/who-publishes-first-interim-list-medical-device-regulatory-authorities/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list-of-transitional-wlas-for-medical-devices
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who-listed-authorities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medicine/articles/10.3389/fmed.2024.1467229/full
https://www.who.int/news/item/07-08-2025-who-designates-new-who-listed-authorities--strengthening-global-access-to-quality-assured-medical-products
https://www.who.int/news/item/30-03-2022-egypt-and-nigeria-medicines-regulators-achieve-high-maturity-level-in-who-classification-and-who-launches-list-of-regulatory-authorities-that-meet-international-standards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937
https://nifds.go.kr/wpge/m_455/cont_03/cont_03_06_04_02_01.do
https://www.medtecheurope.org/2026/05/05/medtech-europe-backs-eu-device-regulation-overhaul-but-asks-key-change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984973/
https://www.cgdev.org/sites/default/files/road-map-strengthening-and-diversifying-regulatory-pathways-africa.pdf
https://m.dailypharm.com/user/news/92146
https://medigatenews.com/news/16932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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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법 판정 관세 1,000억 달러 환급 착수 … 소비자까지 단계적 지급
U.S. begins $100 billion tariff refund process as payments reach consumers in phases

­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약 1,000억 달러(한화 149조 7,430억 
원)의 관세 환급을 기업에 지급하기 시작하였음
*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제재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법률

­ 통관 대행사들이 소비자에게 단계적으로 환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소비자 직접 
환급이 제한적이어서 80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위법 관세 환급 과정이 글로벌 수입 공급망 전반의 비용 부담과 후속 처리 문제를 국제 무역 질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음

[Sekber News, 2026.08.09.;ABC News, 2026.08.13.]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수입 화물 성수기 단축 … 8월 이후 감소 전망
U.S. import cargo peak season shortened by tariff shifts as volumes expected to 
decline after August

­ 미국 소매업 단체 전국소매연합(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과 미국 공급망 컨설팅 기관 해켓 
어소시에이츠(Hackett Associates)에 따르면 2026년 6월 미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223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를 기록했으며, 프론트로딩 
(Frontloading)**과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주요 원인임
*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하는 컨테이너 수송량 단위

** 관세 부과 전 수입을 앞당겨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

­ 7월부터 국가 안보를 근거로 부과된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임시 관세가 종료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인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10%~12.5%)로 대체됨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8월 예상 처리량은 222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할 전망임

­ 관세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성수기가 조기화 및 약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를 
포함한 수입 화물 감소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수입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함

[Store Brands, 2026.08.10.;Yahoo Finance, 2026.08.10.]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일본 반입량 51% 급감
China's rare earth export controls tighten as shipments to Japan plunge 51%

­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의 7개 
규제 희토류(Rare Earth)* 품목의 대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급감하였음
* △첨단 전자기기 △배터리 △의료기기 등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략 자원

­ 중국은 일본 기업 시설 검사와 임직원 조사를 강화하면서 희토류 관련 제품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로 
일본 기업인 여러 명을 억류했으며, 일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자국민은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촉구함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일본 기업들의 핵심 소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감축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UPI, 2026.08.11.;The Standard, 2026.08.11.]

https://www.sekbernews.id/en/us-issues-billion-tariff-refunds
https://abcnews.com/US/wireStory/surprise-credit-after-overseas-purchase-tariff-refunds-now-135600659
https://storebrands.com/us-imports-expected-slow-august-fall-uptick
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us-import-cargo-slow-past-110048752.html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8/11/japan-rare-earths-export-controls/1671786489782/
https://www.thestandard.com.hk/finance/article/339578/Chinas-rare-earth-exports-to-Japan-plunge-51pc-for-first-half-Nikkei?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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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결정셀룰로오스 수입 가격 상승세 지속 … 제약 수요·공급 제한 영향
U.S. microcrystalline cellulose import prices continue rising on pharmaceutical demand 
and supply constraints

­ 2026년 7월 미국의 미결정셀룰로오스(Microcrystalline Cellulose, MCC)* 수입 가격이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며, 인도 및 중국 수출업체들의 신중한 물량 배분 전략과 태평양 횡단 물류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정제 셀룰로오스로, △정제 △캡슐 △건강기능식품의 결합제·충전제로 사용되는 핵심의약품 부형제

­ 2025년 7월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수입 가격이 최대 1.5% 상승한 바 있어 가격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제약·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의 정기 조달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2026년 8월에도 △제약 △건강기능식품 △식품 △개인위생용품 분야의 기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시아 공급업체의 배분 전략과 태평양 횡단 물류 비용이 수입 가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재고 수준과 조달 주기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ChemAnalyst, 2025.07.15.;ChemAnalyst, 2026.08.11.]

인도네시아-중국, 의약품·식품 분야 규제 협력 강화 추진
Indonesia and China seek to strengthen regulatory cooperation in pharmaceutical and 
food sectors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이 8월 10일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와 회담을 갖고 △의약품 △백신 △천연의약품 △화장품 △가공식품 안전 분야의 규제 협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 6월 만료된 BPOM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간 양해각서 갱신 협의를 진행함

­ 중국은 인도네시아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부형제 △천연의약품 
수입의 약 30%를 공급하는 핵심 교역국으로, 갱신될 양해각서는 △의약품 △백신 △생물의약품 
△원료의약품(APIs) △디지털 규제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이번 협력 강화는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중국 의약품 원료 의존도를 관리하면서 신속한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주목됨

[Antara News, 2026.08.11.;BPOM, 2026.08.11.]

글로벌 대형 제약사, 미국 내 생산·연구 확충을 위해 5,000억 달러 투자 선언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pledge $500 billion to expand U.S. manufacturing and 
research presence

­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 △미국 제약사 머크(Merck) △스위스 제약사 로슈(Roche)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Novartis)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약 
5,000억 달러(한화 748조 7,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함

­ 화이자는 700억 달러(한화 104조 8,201억 원) 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3년 면제를 확보했으며,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4개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미국 제약·의료기기 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은 550억 달러(한화 82조 3,587억 원) 규모 투자를 추진 중임

­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는 관세 면제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국 내 제조 역량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Investing.com, 2026.08.11.;AOL, 2026.08.12.]

https://www.chemanalyst.com/NewsAndDeals/NewsDetails/us-microcrystalline-cellulose-import-prices-record-upward-momentum-in-july-2025-37950
https://www.chemanalyst.com/NewsAndDeals/NewsDetails/us-microcrystalline-cellulose-prices-edge-higher-as-import-43868
https://en.antaranews.com/news/426611/indonesia-china-seek-stronger-drug-food-regulatory-cooperation
https://www.pom.go.id/berita/bpom-dorong-penguatan-kerjasama-regulasi-dengan-tiongkok-bidik-obat-hingga-keamanan-pangan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factboxglobal-drugmakers-invest-billions-to-boost-us-presence-4852291
https://www.aol.com/articles/factbox-global-drugmakers-invest-billions-124225000.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D0Hmx1yq0QMASyXgboTUloUlk67VPftAWsc8Ze8Xa9mcaP1OeX_w0WpxWjLNhJBSJKcuGVBsgL2csajskrUA-wuLUHTSqL0BX3supx_pWg7u-bslVx6BWJN1cp2LnpuoQdUtPvsmXcZn1uOgdSo1KH1CF-mEmBvR4k6FlZ-7r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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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6년 1분기 제약 수출 6.8% 성장 … 완제의약품·백신 수출 호조
India's pharmaceutical exports grow 6.8% in Q1 FY27 on strong finished drug and 
vaccine performance

­ 인도 의약품수출진흥협회(Pharmaceuticals Export Promotion Council of India, Pharmexcil)에 
따르면 2026년 4월~6월 인도 제약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81억 달러(한화 12조 
3,699억 원)를 기록했으며, 완제의약품(Drug Product)과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수출의 73.85%로 
성장을 주도함

­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및 의약품 중간체(Drug Intermediates)*가 
13.84%, 백신 수출이 35.68% 증가했으며, 미국이 25억 달러(한화 3조 7,435억 원)로 최대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북미 지역이 전체 수출의 34.28%를 차지함
* 원료의약품(APIs)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단계 화학물질로, 최종 원료의약품(APIs)이 되기 전 단계의 반제품 화학원료

­ 인도 제약 수출의 꾸준한 성장세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서 인도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Times of India, 2026.08.12.;IBEF, 2026.08.14.]

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액 수입품 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 폐지 지지 판결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favor of ending tariff exemption on imports 
under $800

­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8월 13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소매가 800달러(한화 119만 7,944원) 이하 소액 수입품의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폐지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으며, 2025년 말까지 10억 달러(한화 1,497억 
4,300만 원) 이상의 관세가 징수되는 등 해당 조치가 계속 유지됨

­ 소송을 제기한 미국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디트로이트 액슬(Detroit Axle)은 의회가 2027년까지 
소액면세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의 즉각 폐지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의회는 이미 2027년부터 소액면세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임

­ 이번 판결로 소액 수입품 관세 부과가 유지·강화되어 국제 전자상거래 및 의약품·의료기기 소액 수입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Business of Fashion, 2026.08.13.;Yahoo Finance, 2026.08.14.]

SK케미칼, 2026년 2분기 역대 최고 매출 달성
SK Chemicals posts record quarterly revenue in Q2 2026 on green chemicals and 
pharmaceutical growth

­ 화학·제약 기업 SK케미칼(SK Chemicals)이 2026년 2분기 단독 기준 매출 4,791억 원,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해 2017년 분사 이후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8%, 26.8% 증가함

­ 친환경 소재인 그린케미칼(Green Chemicals)* 부문의 안정적 수요와 제약 부문의 주요 제품 판매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으며, SK케미칼과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의 실적을 합산한 
매출은 7,451억 원으로 1분기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함
*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소재 등 환경친화적 원료를 활용해 생산하는 화학 제품

­ SK케미칼은 하반기 그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신약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 사업 중심의 지속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전망임 

[Economic Times Chemicals, 2026.08.13.;BigGo Finance, 2026.08.13.]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hyderabad/indias-pharmaceutical-exports-rise-6-8-in-q1-fy27-on-global-demand/articleshow/133187080.cms
https://www.ibef.org/news/drug-formulations-biologicals-keep-india-s-pharma-exports-healthy-in-q1
https://www.businessoffashion.com/news/news-analysis/court-lets-trump-halt-tariff-exemption-for-low-cost-goods/
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court-lets-trump-halt-tariff-193509009.html
https://chemical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harma-chemicals/sk-chemicals-lifts-quarterly-sales-to-a-record-as-green-chemicals-and-drug-sales-strengthen/133219104
https://finance.biggo.com/news/e308ca3e-5203-49b6-8ee6-871292e00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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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탠퍼드대학 연구진, 아동 언어를 분석해 우울·불안장애 발병 최대 6년 전 예측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지원을 받은 스탠퍼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연구진은 AI 기반 언어 분석을 통해 아동이 스트레스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만으로, 향후 우울·불안장애 발병을 최대 6년 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연구진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지원 생애초기스트레스 연구(Early Life Stress Study)에 참여한 만 
9세~13세 아동 204명의 약 30분 분량의 면담 음성자료를 분석했으며, 이는 아동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 
전 생애 트라우마 사건 노출(Lifetime Exposure to Traumatic Events)에 대한 기준선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이후 4년 또는 6년 뒤 추적 평가와 비교함

­ 음성자료에 △문장 구조 △문법 △의미 △주제 △단어 범주 등에 민감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을 적용한 결과, 전치사 등 기능어(Function Word) 사용이 많아 복잡하게 
설명할수록 반추(Rumination)** 성향과 연관되어 위험 신호로 나타남

*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AI 기술
**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사고 패턴

­ 또한, 절대적 확신을 드러내는 경직된 표현과 1인칭 단수 대명사를 과도하게 쓰는 자기지시적 
(Self-Referential)*** 화법도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어 이를 종합한 예측 모델이 만들어짐

***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하기 방식

­ 해당 모델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동은 발병 위험을 낮게, 신체적 폭력이나 사회적 배제를 이야기하는 
아동은 발병 위험을 높게 판단했으며 기존 전문가 평가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음

­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소장 직무대행은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아동을 조기에 가려낼 수 있다면 평생에 걸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연구진은 향후 여러 예측 모델을 통합해 정확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NIH, 2026.07.31.;Stanford University, 2026.07.31.]

02 인실리코 메디슨, 업계 최초 AI 신약 개발 서비스형 성능 평가 ‘DDD 벤치마크’ 출시
­ 미국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은 파운데이션 AI 모델(Found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의 실제 신약 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업계 최초의 서비스형 벤치마크 
(Benchmark as a Service, BaaS)** ‘DDD 벤치마크(DDD Benchmark)’를 출시함

*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학습해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AI 모델
**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성능 평가 서비스

­ 인실리코 메디슨은 기존 공개 성능 평가 지표 다수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문제를 그대로 암기해 
점수만 부풀려지는 데이터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왜곡 요소를 철저히 
제거한 실제 데이터와 자사가 검증해온 30개 이상의 임상후보물질(Preclinical Candidate, PCC) 개발 
프로그램을 근거로 이번 평가체계를 구축함

­ DDD 벤치마크는 ❶300개 이상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드럭 디스커버리 파운데이션스(Drug Discovery 
Foundations)’ ❷초기 표적 발굴부터 임상후보물질 지정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 능력을 검증하는 ‘드럭 
캔디데이트 에센셜스(Drug Candidate Essentials)’ 2개 평가체계로 구성됨

­ △실험 설계 △데이터 해석 △외부 프로그램 실행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Agent)가 늘어나는 
가운데, DDD 벤치마크는 이런 능력들이 실제 신약 개발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는 척도가 될 전망임

[Insilico Medicine, 2026.07.30.;Drug Target Review, 2026.07.31.]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childs-language-may-predict-arrival-depression-anxiety-disorders-years-before-onset
https://humsci.stanford.edu/feature/how-children-talk-can-indicate-risk-future-mental-health-problems
https://insilico.com/news/hxjtp34a41-insilico-medicine-launches-the-industrys
https://www.drugtargetreview.com/insilico-medicine-launches-ai-drug-discovery-benchmarking-platform/2136128.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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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I 신약 개발, 속도는 앞섰지만 데이터 품질이 걸림돌
­ 미국 기술 전문매체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AI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히트 발굴(Hit Identification)*에서 속도를 크게 높이고 있지만 정작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과 
완전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질병 표적 단백질과 결합하는 후보물질을 대규모 화합물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내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

­ 미국 생명과학 기업 사이티바(Cytiva) 단백질 연구 전략 디렉터는 AI가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Screening)을 물리적 방식에서 예측 설계 방식으로 전환시켜 저품질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지만, 동역학(Kinetics)이나 개발가능성(Developability) 예측은 아직 해내지 못해 
모든 AI 후보물질이 여전히 실험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다수의 AI 모델이 공개된 데이터셋에 의존하면서 데이터 장벽(Data Wall)**에 부딪히고 있으며 특히 
실패한 실험 데이터는 거의 공유되지 않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으로 모델이 실패 사례를 학습하지 
못해 예측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공개 데이터에만 의존해 서로 다른 모델들이 비슷한 결론에 수렴하며 성능 향상이 정체되는 현상
*** 긍정적인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되고 부정적·실패한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경향

­ 생성형 AI(Generative AI)로 인해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등 실험 이미지의 조작도 한층 
쉬워지면서 데이터 진위 검증 도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이미지 
무결성 검증 기술을 내놓고 있음

**** 혈액이나 조직 시료에서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는 표준 실험 기법으로 생의학 논문에서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상으로 꼽힘

­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AI 설계 신약이 없지만 2년~3년 내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AI 훈련 비용이 계속 오르는 만큼 비용 대비 효율을 확보해야만 AI가 신약 
개발의 확실한 경쟁우위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예측함

[MIT Technology Review, 2026.07.27.;Frontier Signal, 2026.07.27.]

04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진, 노인 돌봄 AI 도입 늦추는 원인은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차이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진은 노인 돌봄 분야에 

AI 기술이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노인부터 개발자까지 이해관계자마다 
원하는 가치와 비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 에이징(JMIR Aging)에 발표함

­ 연구진은 ❶노인 ❷돌봄 제공자 ❸임상의 ❹보험사·병원 경영진 ❺개발자 ❻투자자 등 6개 집단에 속한 
이해관계자 49명을 심층 인터뷰했으며, 모든 집단이 △비용 △사용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우선순위는 뚜렷하게 갈렸음

­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는 △노인·돌봄 제공자는 저렴한 비용과 사용 편의성 △임상의는 환자 부담 완화와 
업무 부담 감소 △보험사·병원은 투자 대비 수익과 시스템 호환성 △개발자·투자자는 시장성과 수익성으로 
각각 갈렸음

­ 우선순위 차이로 노인들은 필요와 무관한 AI 제품에 불만을 드러냈고, 개발자와 투자자는 4년~7년에 
이르는 규제 승인 기간과 재무 위험을 이유로 높은 이윤을 요구해 결국 소비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짐

­ 연구진은 이해관계자 간 조기 협의와 노인 대상 AI 공공교육 민관 협력으로 초기 개발 위험을 낮출 것을 
제언했으며,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를 맞추는 작업이 노인 돌봄 AI 확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News-Medical, 2026.07.30.;EurekAlert!, 2026.07.30.]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6/07/27/1139667/closing-the-data-loop-in-ai-driven-drug-discovery/
https://news.tunx.ai/closing-the-data-loop-in-ai-driven-drug-discovery-WCB3/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60730/Differing-priorities-create-barriers-to-AI-adoption-in-older-adult-healthcare.aspx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113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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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카리스토 다이애그노스틱스, 관상동맥 염증 시각화 AI ‘카리하트’ FDA 시판허가 획득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스핀오프(Spin-Off)* 기업 카리스토 

다이애그노스틱스(Caristo Diagnostics)는 일상적인 관상동맥 CT 혈관조영술(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CTA)**만으로 관상동맥 염증을 직접 
시각화하고 정량화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AI 기술 ‘카리하트(CaRi-Heart)’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드 노보(De Novo)*** 방식의 시판허가를 획득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업
** 조영제를 주입한 뒤 CT로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색 여부를 촬영하는 비침습적 심장 영상검사

*** 기존에 유사한 승인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위험도의 의료기기에 대해 FDA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자체 심사해 승인하는 규제 경로

­ 카리하트는 관상동맥 주변 지방조직의 변화 정도를 수치화한 지방감쇠지수(Fat Attenuation Index, 
FAI)****로 염증 수치를 산출하며 △염증도 △플라크 부담(Plaque Burden)***** △환자의 위험요인을 결합해 
환자를 3단계 위험군으로 분류함

**** 관상동맥 주변 지방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CT 영상에서 변화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
***** 혈관 내 쌓인 플라크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영국 8개 병원 4만여 명을 2.7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폐색성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가 전체 
주요심혈관계사건(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MACE)과 심장사의 3분의 2를 차지해 기존 
검사로 가려낼 수 없던 고위험군을 카리하트가 식별할 수 있음이 나타남

­ 카리스토 다이애그노스틱스는 올해 3분기 미국에서 카리하트 상업화를 시작해 지난해 FDA 허가를 받은 
플라크·협착 정량화 기술 ‘카리플라크(CaRi-Plaque)’와 결합하여 활용 폭을 넓혀갈 전망임

[Cardiovascular Business, 2026.07.29.;MedTech Dive, 2026.08.04.]

06 셰바메디컬센터, 오픈AI의 첫 해외 병원 파트너로 선정
­ 이스라엘 종합병원 셰바메디컬센터(Sheba Medical Center)는 미국 AI 기업 오픈AI(OpenAI)의 첫 해외 

병원 파트너로서 오픈AI의 기업용 헬스케어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협력을 체결함

­ 이번 협력은 셰바메디컬센터의 산하 AI 센터가 주도하며, △의료진 △연구진 △행정 인력이 ‘챗지피티 포 
헬스케어(ChatGPT for Healthcare)’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근해 수백만 건의 동료심사(Peer Review) 
논문과 임상 가이드라인 공중보건 자료를 종합한 임상 추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해당 플랫폼은 모든 답변에 인용문헌과 발행일을 함께 제시해 임상의가 근거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셰바메디컬센터의 자체 임상 프로토콜과 진료경로 정책문서까지 통합해 병원이 승인한 표준과 
진료 관행에 부합하는 답변을 제공함

­ 또한, 오픈AI 모델은 셰바메디컬센터의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으며 데이터 격리와 감사 기능을 통해 의료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됨

­ 셰바메디컬센터 최고혁신·AI 책임자는 이번 협력이 단순히 의료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AI 
기반 병원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의료진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임상 
추론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밝힘

­ 이번 협력은 셰바메디컬센터가 지난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미국 의료기관 마운트 시나이 
(Mount Sinai)와 각각 협력한 데 이은 후속 행보로 향후 다른 국가 병원들의 오픈AI 도입에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Sheba Global, 2026.07.28.;MobiHealthNews, 2026.07.29.]

https://cardiovascularbusiness.com/topics/cardiac-imaging/fda-authorizes-first-ai-tech-visualizing-coronary-inflammation-ct-scans
https://www.medtechdive.com/news/caristo-wins-fda-authorization-for-cardiovascular-risk-predictor/826911/
https://sheba-global.com/sheba-medical-center-collaborates-with-openai-on-its-first-international-healthcare-deployment/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sheba-medical-center-deploy-openai-healthcare-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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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 헬스케어 AI 편익 확인하면서도 거버넌스·정신건강 위험 경고
­ UN 산하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rtificial 

Intelligence)이 발표한 ‘AI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는 AI가 △조기 질환 발견 △임상 의사결정 
지원 △행정 문서화 △신약 발굴 등 헬스케어 전반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성과의 
핵심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기존 임상 워크플로(Workflow) △지역 언어 지원 △훈련된 의료인력 
△인프라와의 결합 방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관련 내용 보기>

­ 보고서는 실제 임상 가치를 입증한 AI 사례로 △미국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AlphaFold)를 활용한 ❶신약 발굴 ❷백신 개발 ❸항생제 내성 연구 
가속화 △AI 유방암 검진 도구 △저자원 환경 현장 의료인력 지원 AI를 제시했으며, 인도에서 AI 
당뇨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 검진이 60만 명 이상에게 적용되어 실명을 예방한 사례를 구체적 
성과로 인용함

*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 저하와 실명을 유발하는 합병증으로 AI 기반 조기 검진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보고서는 목적에 특화된 임상 AI와 범용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역할을 구분하며 특화형 AI는 기존 
진단 및 임상 의사결정 지원 규제 체계 내에서 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범용 AI는 행정·문서화 
업무에 적합하고 의료 상담 목적의 임상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함

­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은 챗봇 대화의 약 4분의 1이 이미 건강·웰니스(Wellness)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환자가 범용 AI를 의료 상담용으로 쓰지 못하게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AI 동반자(AI 
Companion)**와 정신건강 챗봇이 확산되면서 챗봇이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나오는 등 정신건강 위해 우려도 제기함

** 대화나 정서적 교감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AI 챗봇

­ 이번 보고서는 AI의 헬스케어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거버넌스와 정신건강 위험 관리가 선결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헬스케어 AI 정책 논의에서 증거 기반 규제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임

[MobiHealthNews, 2026.07.30.;Health Smart Taiwan, 2026.07.30.]

08 라이프브릿지 헬스, 프레노시스의 AI 패혈증 진단 도구 ‘셉시스 이뮤노스코어’ 임상 도입
­ 미국 병원기업 라이프브릿지 헬스(LifeBridge Health) 산하 사이나이 병원(Sinai 

Hospital)은 미국 바이오텍(Biotech) 프레노시스(Prenosis)가 개발한 AI 기반 패혈증 
진단 도구 ‘셉시스 이뮤노스코어(Sepsis ImmunoScore)’를 임상 현장에 도입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성인 170만 명과 아동 1만 8,000명 이상이 패혈증을 겪으며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 꼽힘

­ 셉시스 이뮤노스코어는 환자의 생물학적 면역반응 패턴을 22개 지표로 분석해 패혈증 발생이나 진행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예측하며,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드 노보(De Novo) 경로를 통해 
패혈증 진단 소프트웨어로는 최초로 허가를 받음

­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AI(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I)에 게재된 연구에서 
이 도구는 진단 정확도뿐 아니라 △사망률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실 여부 등까지 함께 예측함

­ 사이나이 병원은 6주 전부터 이 도구로 75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라이프브릿지 헬스는 산하 5개 병원 
전체로 도입을 확대하고 프레노시스는 폐렴 및 급성심부전 등에도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임

[Fierce Healthcare, 2026.07.28.;MedTech Innovator, 2026.07.28.]

https://www.un.org/independent-international-scientific-panel-ai/en/preliminary-report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un-backed-ai-report-highlights-healthcare-benefits-warns-risks
https://www.hst.org.tw/en/story/content/6511
https://www.fiercehealthcare.com/ai-and-machine-learning/lifebridge-health-deploys-prenosis-ai-powered-diagnostic-tool-diagnose
https://medtechinnovator.org/lifebridge-health-deploys-prenosis-fda-authorized-ai-tool-to-speed-sepsis-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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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미국, 초당적 법안 ‘의약품 투자 감독 및 책임법’으로 유럽산 의약품 제조 의존도 정조준
­ 미국 초당적(Bipartisan) 의원들이 지난 7월 15일 재발의한 ‘의약품 투자 감독 및 책임법(Pharmaceutical 

Investment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Act)’이 미국의 해외 제약 제조 및 공급망 의존도를 조사해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유럽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함

­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의약품 제조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은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대다수가 유럽에서 생산되며 그 규모는 미국보다 
약 3분의 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안전성 △효능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개발되는 후속 바이오의약품

­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FDA 허가 혁신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생산의 35%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독일 위탁개발생산기업(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베터 파마(Vetter Pharma) 등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맡긴 결과로 분석됨

­ 6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독일의 혁신의약품 약가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관세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움

­ 업계는 이 같은 온쇼어링(Onshoring)** 흐름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통제력을 높이고 제약사 및 
CDMO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제한된 생산설비와 숙련 인력만으로는 유럽 등 해외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이나 공급망을 다시 자국 내로 옮기는 것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6.07.31.;Yahoo Finance, 2026.07.31.]

10 JAMA 헬스 포럼 연구, 4개국에서 신약 개발부터 급여까지 소요기간 10년째 정체
­ 국제학술지 JAMA 헬스 포럼(JAMA Health Forum)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❶미국 ❷프랑스 ❸독일 ❹스위스에서 신약 
개발부터 급여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201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❶미국 식품의약국(FDA) ❷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❸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미국 519개 
△프랑스·독일 각 412개 △스위스 395개 신약을 대상으로 ①임상개발 ②규제심사 ③급여심사 3단계로 
나눠 소요기간을 분석함

­ 임상시험 개시부터 급여 결정까지 소요기간은 중앙값 기준 △미국 9.3년 △프랑스 11.1년 △독일 8.9년 
△스위스 9.8년으로 나타났으며, 4개국 모두 임상개발 단계가 전체 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랑스 △스위스 △미국은 소요기간이 늘어난 반면 독일만 유일하게 단축됨

­ 프랑스는 급여심사 기간이 크게 늘면서 9.8년에서 12.2년으로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에서는 신속경로(Expedited Pathway)*를 거친 신약의 소요기간이 오히려 표준심사보다 길어지고 
신속심사의 속도 우위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 임상적으로 시급한 신약의 승인 절차를 단축해주는 우선심사·가속승인 등의 규제 경로

­ 항암제는 단일 임상시험만으로 승인받는 경우가 많아 미국 7.9년 및 독일 7.5년으로 비교적 빠르게 
환자에게 도달했지만, 연구진은 임상적 근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시판 후 안전성 문제로 허가가 
철회될 위험도 있다며 안전성과 속도의 균형을 고려한 추가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JAMA Health Forum, 2026.07.24.;AJMC, 2026.07.27.]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analyst-comment/european-drug-manufacturers-proposed-us-supply-chain-bill/
https://finance.yahoo.com/healthcare/articles/european-drug-manufacturers-under-threat-103423143.html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health-forum/fullarticle/2851603
https://www.ajmc.com/view/drug-development-to-reimbursement-timelines-show-little-progress-over-a-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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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라이 릴리, 노스텔라의 파이프라인-투-페이션트 생산성 지수에서 세계 바이오제약 생산성 1위
­ 미국 제약정보기업 노스텔라(Norstella)가 최근 5년간의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음 

발표한 ‘파이프라인-투-페이션트 생산성 지수(Pipeline-to-Patient Productivity 
Index, P3i)*’에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세계 대형 바이오제약기업 
25곳 중 1위를 차지함

* 신약 후보물질의 ❶공개 ❷임상 위험 관리 ❸시장 접근 ❹상업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하는 생산성 지수

­ 일라이 릴리는 5년 전 산출 기준으로는 16위였으나 최근 실적을 반영한 이번 결과에서 1위로 
뛰어올랐으며 △GLP-1(Glucagon-Like Peptide-1) 계열 치료제의 강력한 출시 성과 △파이프라인 
교체율 △개발기간 단축 △임상 1상 단계 실패 가능성 조기 선별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스위스 제약사 로슈(Roche) △미국 제약사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 산쿄(Daiichi Sankyo) △벨기에 제약사 
UCB(Union Chimique Belge) 등도 상업화와 연구개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줌

­ 상위 25개 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 추가 건수는 연구개발비가 45% 늘었음에도 오히려 32% 감소했으며, 
신약 개발 전체 기간의 중앙값은 2011년 7.6년에서 2025년 10.5년으로 늘어나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달리 개발 속도는 오히려 더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스텔라는 임상 2상 통과율이 33.1%로 가장 큰 관문이라고 짚으며, 이번 지수가 바이오제약 업계의 
생산성과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투자자와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Fierce Biotech, 2026.07.28.;DDW Online, 2026.07.30.]

12 소비자용 웨어러블, 임상시험 데이터로 쓰려면 아직 검증 필요
­ 미국 임상시험 전문매체 어플라이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Applied Clinical Trials)는 △미국 IT 기업 애플 

(Apple) △미국 웨어러블(Wearable) 기업 핏빗(Fitbit) △미국 웨어러블 기업 가민(Garmin) △핀란드 
웨어러블 기업 오우라(Oura) 등 소비자용 웨어러블이 임상시험 데이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도와 신뢰도가 기기와 지표별로 크게 달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2023년 기준 전 세계 4,000건 이상의 등록 임상시험이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심박수는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와 거의 일치하는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 수면단계 측정이나 보행 지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오우라 링(Oura Ring)의 경우 집단 단위로는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PSG)*와 총 수면시간 
차이가 12분 이내로 나타났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편차가 ±60분을 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면 추적기는 
수면시간을 과대평가하고 각성시간을 과소평가하는 등 일정한 방향의 편향을 보임

* △뇌파 △안구운동 △근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수면의 질과 단계를 평가하는 수면 검사법

­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환자의 불면증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수면다원검사(PSG)는 35분의 
수면시간 증가를 감지했지만 가민 웨어러블은 20분만 감지해 위양성 위험을 드러낸 반면,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치료제 임상시험에서는 웨어러블이 1억 4,300만 건 이상의 심박수 데이터로 심전도(ECG)와 
동등한 결과를 보여 유용성이 검증되기도 함

­ 시판 웨어러블 중 최소 한 지표라도 검증받은 비율은 약 11%에 그치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위험도 기반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향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지표를 
먼저 정하고 이에 맞는 검증된 기기를 선택하는 방식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Applied Clinical Trials Online, 2026.07.31.]

https://www.fiercebiotech.com/biotech/eli-lilly-rides-launch-success-and-development-timelines-top-new-ranking-worlds-most
https://www.ddw-online.com/new-index-reveals-eli-lilly-as-the-top-ranked-company-43160-202607/
https://www.appliedclinicaltrialsonline.com/view/validity-reliability-regulatory-considerations-consumer-devices-clinical-research-data-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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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해 자국산 의료기기 생산 확대 추진
­ 인도 정부는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한 투자 유도 계획(Marginal Investment Scheme for Reducing Import Dependence, 
MIS-RID)*’을 통해 총 101억 5,000만 루피(한화 158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승인함

* 인도 정부가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 인도 화학비료부(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장관은 7월 24일 인도 하원 로크 사바(Lok 
Sabha)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승인된 프로젝트에는 △X-Ray 튜브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안과용 렌즈 △방사선치료 장비 등 
고정밀 의료기기가 다수 포함됨

­ 정부는 고정밀 의료기기 개발 수혜기업 7곳 가운데 4곳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라며 소규모·신생 
기업의 기술 참여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함

­ 이와 별도로 의료기기 클러스터 공동시설(Common Facilities for Medical Device Clusters, CFMDC)** 
부문에서도 13개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88억 6,700만 루피(한화 138억 6,800만 원)가 지원되며,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시험 △신속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의료용 유리 제조 등 
공동시설이 구축됨

** 여러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공동 인프라 시설
*** 3D프린팅 등을 활용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제품을 빠르게 제작해 검증하는 기술

­ 이번 지원은 수입의존도 완화와 시험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총 500억 루피(한화 782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산업 강화계획(Scheme for Strengthening of Medical Device Industry, SMDI)’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의 의료기기 자립화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줌

[Indian Pharma Post, 2026.07.29.;Medical Buyer, 2026.07.30.]

14 MHRA, 배경 음성인식 기술 ‘AI 스크라이브’ 의료기기 가이던스 발표
­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England)와 공동으로 배경 
음성인식 기술(Ambient Voice Technology, AVT)*을 활용해 진료실 대화를 기록 
및 요약하는 ‘AI 스크라이브(AI Scribe)’에 의료기기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던스를 발표함

* 진료 중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 및 요약해 문서화하는 AI 기반 도구

­ 가이던스에 따르면 △대화 전사 △요약 및 서신 초안 작성 △임상의가 검토할 진료코드 제안 등 단순 보조 
기능만 하는 AVT는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진단이나 치료 및 예방에 관여하거나 임상의 
검토 없이 처방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등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AVT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안전성과 
성능 요건을 갖춰야 함

­ MHRA는 이번 가이던스가 기존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에 기존 의료기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AI 의료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into the 
Regulation of AI in Healthcare)의 논의 방향도 반영함

­ MHRA 기관장은 이번 가이던스로 규제 경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 저위험 도구(Low-Risk Tool)의 도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가이던스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임

[HTN, 2026.07.29.;GOV.UK, 2026.07.29.]

https://www.indianpharmapost.com/medical-device/govt-backs-msmes-startups-to-boost-indigenous-medical-device-manufacturing-21126
https://medicalbuyer.co.in/government-boosts-msme-startup-support-to-cut-medical-device-import-bill/
https://htn.co.uk/2026/07/29/mhra-clarifies-regulatory-medical-devices-status-of-ambient-voice-technolog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mhra-clarifies-regulatory-status-of-ambient-voice-technologies-used-in-the-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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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국 뷰티업계, AI를 활용해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경쟁
­ 중국 뷰티 기업 얏센 홀딩스(Yatsen Holdings)는 AI를 활용해 2년 이상 

걸리는 신제품 개발 주기를 6개월로 단축했고 50여 개 원료 후보를 7일 만에 
3개로 압축하는 등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며, 이 같은 AI 기반 혁신 경쟁이 
중국 뷰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국 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Fragrance Flavour and Cosmetic Industries)에 
따르면, 중국 로컬 브랜드는 전체 화장품 매출의 57%를 차지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해외 
브랜드에 뒤처져 있어 이 같은 AI 기반 혁신 경쟁이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로 여겨짐

­ △뷰티 기업 프로야 코스메틱스(Proya Cosmetics)는 AI 분자 스크리닝(AI Molecular Screening)으로 
탈모 방지 원료 선별 시간을 100분의 1로 단축 △바이오텍(Biotech) 베민신(Veminsyn)이 2개월 만에 
개발한 원료 도입 △바이오텍 보타 바이오사이언시스(Bota Biosciences)가 1년 만에 개발한 인공배양 
엘라스틴(Elastin)* 도입 등의 성과를 냄

* 피부의 탄력을 좌우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함

­ 중국은 2021년 원료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바꿔 심사기간을 줄였지만 중국 로컬 브랜드가 일본·한국처럼 
세계적으로 통하는 히트 원료(Hit Ingredient)**나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례는 아직 없으며, △프랑스 뷰티 
기업 로레알(L'Oréal) △미국 뷰티 기업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 △영국 뷰티 기업 유니레버 
(Unilever) 등 글로벌 기업도 AI 투자를 늘리고 있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브랜드의 대표 성분으로 자리잡은 원료

[The Edge Malaysia, 2026.07.28.;The Japan Times, 2026.07.28.]

16 글로벌 화장품 업계, 기후위기발 원료 공급난에 바이오텍으로 전환
­ 미국 화장품 전문매체 퍼스널 케어 인사이트(Personal Care Insights)와 헬스포인트(HealthPoint)는 

글로벌 화장품 업계가 기후변화로 원료 작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물 추출물 중심에서 정밀발효 
(Precision Fermentation)*와 세포농업(Cellular Agriculture)** 등 바이오텍(Biotech) 기반 원료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미생물에 특정 유전자를 넣어 원하는 △지질 △단백질 △항산화물질 등을 발효로 생산하는 기술
** 동식물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원료나 조직을 생산하는 기술

­ 특정 작물에 의존하는 원료는 기후 변동으로 수확량이 흔들리고 있으며, 코스모스(COSMOS)*** 및 
에코서트(ECOCERT)**** 인증과 산림파괴방지 규정 강화로 공급망 추적 요구도 까다로워짐

*** 유기농·천연 화장품의 원료와 제조 공정을 인증하는 유럽의 화장품 인증 표준
**** 유기농·생태학적 기준에 따라 제품과 원료를 인증하는 프랑스의 국제 인증기관

­ 정밀발효로 만든 스쿠알란(Squalane)은 사탕수수 발효로 생산되어 계절 변수나 잔류농약 없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광생물반응기(Photobioreactor)*****를 활용한 미세조류 배양은 빛과 이산화탄소로 항산 
및 보습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만들어냄

***** 빛을 이용해 미세조류나 미생물을 배양하는 밀폐형 생산 설비

­ 업계 관계자들은 천연이 원료의 출처만 뜻할 뿐 △안전성 △효능 △환경친화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취약한 작물에 의존하는 식물성 원료보다 재생가능한 바이오텍 원료가 더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원료 공급망 전략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추적가능성 확보 △책임 있는 조달 △규제 대응력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 문제라며 기존 농업 조달 방식과 발효·생물전환 등 바이오텍 생산방식을 산업적 
타당성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회복력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Personal Care Insights, 2026.07.28.;HealthPoint, 2026.07.28.]

https://theedgemalaysia.com/node/812223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6/07/28/tech/china-beauty-industry-ai-innovation/
https://www.personalcareinsights.com/news/biotech-natural-beauty-ingredients.html
https://healthpoint.com/business/biotechnology-is-redefining-natural-personal-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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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큐어미어브로드, 태국·멕시코 미용 클리닉과 양해각서 체결 및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
­ 인도 의료관광 플랫폼 큐어미어브로드(CureMeAbroad)가 미용·성형 시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태국의 아시아 코스메틱스(Asia Cosmetics)와 멕시코의 
브렌다 클리닉(Dr. Brenda's Clinic)과 양해각서를 체결함

­ 협약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외국인 환자들이 검증된 병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또한, 질 높은 미용 시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큐어미어브로드가 글로벌 의료관광 
목적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임

­ 특히 기존의 환자를 병원에 단순히 소개만 하던 방식과 달리 △환자 의뢰 △품질 기준 △진료 조정 △치료 
후 관리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협력 구조로 설계됨

­ 협력 대상지로 선정된 태국은 국제적 전문의를 보유하고 시술 비용이 미국과 영국 대비 60%~80% 저렴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이며, 멕시코는 지리적 근접성과 비용 효율성을 강점으로 △지방 흡입 △코 성형 
△바디 컨투어링(Body Contouring)*을 원하는 미국 환자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임

*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개선해 매끄러운 신체 라인을 완성하는 시술 및 수술

­ 큐어미어브로드는 원격 상담 및 치료 계획 수립부터 △여행 일정 조율 △병원 조정 △치료 후 후속 
관리까지 환자 여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임

[BioSpectrum India, 2026.07.29.;IndiaMedToday, 2026.07.29.]

18 인도 정부, 2023년~2025년 의료관광 비자로 외국인 181만여 명 방문 발표
­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MoHFW)는 

로크 사바(Lok Sabha)* 서면 답변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관광 관련 비자로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이 181만 
1,95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인도 의회의 하원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됨

­ 방문한 환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의료비자(Medical Visa) 및 전자의료비자(e-Medical Visa) 소지자가 
175만 1,088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함

­ 또한, 환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에게 발급되는 의료동반비자(Medical Attendant Visa) 및 전자의료동반비자 
(e-Medical Attendant Visa) 소지자는 5만 6,908명으로 집계됨

­ 전통의학 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아유시비자(AYUSH Visa)** 및 전자아유시비자(e-AYUSH Visa) 방문자는 
3,375명, 전자아유시동반비자(e-AYUSH Attendant Visa) 방문자는 579명으로 나타남

**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 △유나니(Unani) △시다(Siddha) △동종요법(Homeopathy) 등 인도 전통의학 치료를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 정부는 전자의료비자 유효기간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입국 허용 횟수를 3회에서 복수 입국으로 
확대했으며 발급 대상국을 176개국으로 넓히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긴급하게 의료 여행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상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정책들은 인도 정부가 비자 제도 완화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줌

[BW Businessworld, 2026.07.31.;The Tribune, 2026.07.31.]

https://www.biospectrumindia.com/news/20/28229/pune-based-startup-curemeabroad-strengthens-international-healthcare-partner-network.html
https://indiamedtoday.com/curemeabroad-to-expand-medical-tourism-corridors-for-western-patients/
https://www.businessworld.in/article/over-18-11-lakh-foreigners-visited-india-for-medical-tourism-in-2023-25-govt-617506
https://www.tribuneindia.com/news/anupriya-patel/over-18-11-lakh-foreign-nationals-visited-india-for-medical-tourism-during-2023-25-go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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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MI 헬스케어, 인도네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말레이시아 신규 의료관광지 소개
­ 말레이시아 메딕 이만 그룹(Medic Iman Group) 산하 전문병원 네트워크 

KMI 헬스케어(KMI Healthcare)가 인도네시아 환자 유치를 위해 쿠알라 
트렝가누(Kuala Terengganu)와 쿠안탄(Kuantan)을 새로운 의료관광 
목적지로 소개함

­ 기존에는 △페낭(Penang) △믈라카(Melaka)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가 인도네시아 환자의 주요 
치료 목적지였으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 지역이 새로운 
목적지로 성장함

­ 두 도시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KLIA)까지 약 2시간 비행한 뒤 국내선 환승편이나 육로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음

­ KMI 쿠알라 트렝가누 메디컬센터(KMI Kuala Terengganu Medical Centre)는 △심장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진료를 제공하며 전 병실을 1인실로 운영함

­ KMI 쿠안탄 메디컬센터(KMI Kuantan Medical Centre)는 △심장내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종양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병상 
80개 이상 규모의 신축 건물과 △심장내과 △재활 △안과 △종양학 우수센터 설립을 계획 중임

­ KMI 헬스케어가 기존 대도시 중심의 의료관광 구조에서 지방 도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인도네시아 환자들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됨

[VOI, 2026.08.01.;JPNN.com, 2026.08.03.]

20 퓨어헬스, 2026년 상반기 순이익 3억 3,700만 달러 기록
­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헬스케어 그룹 퓨어헬스(PureHealth)가 2026년 

상반기 매출 40억 달러(한화 5조 9,897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함

­ 순이익은 3억 3,700만 달러(한화 5조 4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7억 8,200만 달러(한화 11조 7,099억 원)로 24% 늘어남

*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 퓨어헬스가 그리스와 키프로스 내 헬레닉 헬스케어 그룹(Hellenic Healthcare Group, HHG)을 
인수·통합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한 결과, 글로벌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33%를 차지함

­ 자국 사업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병상 가동률은 2분기 들어 75%까지 상승했고, 외래 환자는 7%, 
입원 환자는 10% 증가함

­ 또한, 보험 부문 매출은 11억 달러(한화 1조 6,471억 원)로 10% 증가했고, 총수입보험료(Gross Written 
Premium, GWP)는 15억 달러(한화 2조 2,461억 원)로 13% 증가했으며 가입자 수는 340만 명으로 
4% 확대됨

­ 최근 인수한 헬레닉 헬스케어 그룹(HHG) 등 글로벌 사업의 효과 본격화로 UAE 내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글로벌 및 자국 사업 전반에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PR Newswire, 2026.07.31.;Zawya, 2026.07.31.]

https://voi.id/en/news/587776
https://www.jpnn.com/news/kmi-healthcare-perkenalkan-kuala-terengganu-kuantan-sebagai-destinasi-wisata-medis#goog_rewarded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purehealth-reports-net-profit-of-usd-337-million-in-h1-2026-302840011.html
https://www.zawya.com/en/business/purehealth-reports-net-profit-of-326mln-in-h1-2026-4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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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콕 병원 그룹, 푸껫 내 3개 병원 암 치료를 통합한 방콕-푸껫 암 연구소 개소
­ 태국 방콕 병원 그룹(Bangkok Hospital Group)이 푸껫(Phuket) 내 3개 

민간병원의 암 치료 서비스를 통합한 방콕-푸껫 암 연구소(Bangkok-Phuket 
Cancer Institute)를 공식 개소함

­ 연구소는 ❶방콕 병원 푸껫(Bangkok Hospital Phuket) ❷방콕 병원 시리로즈(Bangkok Hospital Siriroj) 
❸디북 병원(Dibuk Hospital)의 암 진료 역량을 ‘치료를 넘어선 돌봄(Care Beyond Cure)’ 원칙에 따라 
진단부터 장기 추적 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함

­ 개소식은 7월 30일에 열렸으며 방콕 두싯 메디컬 서비스(Bangkok Dusit Medical Services, BDMS) 
경영진과 해외 영사관 관계자, 의료 파트너 등이 참석함

­ 연구소는 △암 검진 △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재활 △2차 소견(Second Opinion)* 상담 
△장기 추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콕 와타노소스 암 병원(Bangkok Wattanosoth Cancer 
Hospital)을 포함한 BDMS 네트워크 전문의의 지원도 받음

* 환자가 진단 및 치료 방향에 대해 담당의 외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구하는 것

­ 푸껫 주 관계자는 연구소 개소로 푸껫 및 인근 지역 환자들의 외부 진료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지역 의료 
인프라도 △관광 △투자 △인구 증가 추세 반영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평가함

­ BDMS는 태국 및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글로벌 수준의 암 치료를 제공하려는 그룹의 지속적 투자가 반영된 
결과이며, 국제 공항과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푸껫이 외국인 암 환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임을 강조함

[The Phuket News, 2026.07.31.;Bangkok Post, 2026.08.05.]

22 아이라드 병원, 마카오 복합리조트 병원 모델로 의료관광 진출
­ 멜코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Melco Resorts & Entertainment)와 아이라드 

그룹(iRad Group)이 설립한 아이라드 병원(iRad Hospital)이 2026년 7월 
CNN에 소개되며 마카오(Macao)의 의료관광 다변화 노력이 소개됨

­ 멜코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복합리조트 스튜디오 시티(Studio City) 내 위치한 아이라드 
병원은 세계 최초이자 마카오 유일의 복합리조트 병원으로, 방문객이 여가 및 가족 여행 중 건강검진과 
미용 시술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또한, △첨단 영상진단 △예방·웰니스 케어 △미용 시술 △프리미엄 종합건강검진 △의료 컨시어지 
(Medical Concierge)*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콩 △미국 △한국의 주요 병원 및 기관과 협력해 전문 
의료자원 접근성을 확대함

*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 개념을 의료 분야에 접목한 것으로, 환자의 진료 예약부터 △치료 △사후 관리 △숙박 △이동 △통역까지 전 
과정을 1:1로 밀착 케어해 주는 프리미엄 맞춤형 의료서비스

­ 멜코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는 마카오가 △품질 △혁신 △사업 다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이라드 병원이 복합리조트 모델을 △문화 △웰니스 △프리미엄 
서비스로 확장해가는 대표 사례라고 언급함

­ 영상의학 진단 기관인 아이라드 그룹이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에서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리조트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아시아 내 다른 리조트 업계들도 유사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예상됨

[Media OutReach Newswire, 2026.08.03.;Vietnam Investment Review, 2026.08.06.]

https://www.thephuketnews.com/bangkok-hospital-group-opens-phuket-cancer-institute-101148.php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r/3296922/bdms-opens-bangkokphuket-cancer-institute
https://www.media-outreach.com/news/hong-kong/2026/08/03/479397/irad-hospital-featured-on-cnns-meanwhile-in-asia/
https://vir.com.vn/irad-hospital-featured-on-cnn-medical-broadcast-158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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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콩코드 헬스케어 그룹, 중국 정부의 민간병원 육성 정책으로 병원·양성자치료 사업 고속성장
­ 홍콩의 콩코드 헬스케어 그룹(Concord Healthcare Group)이 중국 정부의 민간병원 육성 및 상업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병원 운영 사업과 양성자치료(Proton Therapy)* 사업에서 빠른 성장을 기록함
*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를 고속으로 가속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법

­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37.4% 증가한 3억 7,326만 위안(한화 824억 
3,176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81.2%를 차지함

­ 또한, 병원 운영 사업은 3,460만 위안(한화 76억 4,452만 원)의 총이익을 기록하며 이익률 9.3%를 
달성해 2024년의 6,490만 위안(한화 143억 3,810만 원)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킴

­ 중국 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 2026-2030」을 통해 민간병원의 △사업 영역 명확화 △운영 관리 개선 
△전문화·브랜드화·체인화 발전 장려 △상업 건강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있음

­ 그룹은 양성자치료를 차별화 전략으로 삼아 광저우 콩코드 암 센터(Guangzhou Concord Cancer 
Center, GCCC) 내 양성자치료센터를 2024년 12월부터 본격 운영해왔으며, 이번 달 1,000번째 
양성자치료 환자를 치료함

­ 그룹은 정부 건강보험 의존도를 2024년 40%에서 2025년 23%로 낮추고 민간 상업보험 및 정부 유도형 
보험 상품을 확대해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국립병원(National Hospital Surabaya)과 종양 서비스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China Daily, 2026.07.31.;ScoopAsia, 2026.08.04.]

24 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 신규 협정으로 보건 파트너십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이 7월 27일 타슈켄트(Tashkent)에서 

개최된 보건 부문 협의회를 계기로 △원격의료 △보건재정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인력 개발 분야의 여러 협정을 체결하며 
보건 파트너십을 확대함

­ 주요 내용으로 △투자 파트너십 확대 △민간 부문 역할 강화 △우수 투자 유치 방안과 △제약 제조 △보건 
기술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함

­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세하 가상병원(Seha Virtual Hospital)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간 원격의료 협력 실행 프로그램 △사우디 국립건강보험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Insurance)와 우즈베키스탄 국가건강보험기금(State Health Insurance Fund) 간 보건재정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 등이 체결됨

­ 또한, 사우디 보건전문위원회(Saudi Commission for Health Specialties, SCFHS)는 ❶우즈베키스탄 
보건부 ❷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Tashkent State Medical University, TSMU) ❸보건인력역량개발센터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Healthcare Workers)와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간호·일차진료 역량 강화 및 보건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사우디 보건부 장관은 세하 가상병원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간 디지털 의료 연결망도 개통해, 양국 
의료진이 국경을 초월해 24시간 △상담 △진단 △치료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함

[Arab News, 2026.07.27.;UzDaily, 2026.07.29.]

https://www.chinadaily.com.cn/a/202607/31/WS6a6bf988a310986e2b468474.html
https://scoopasia.com/behind-concord-healthcare-2453-hk-s-positive-profit-alert-gross-profit-surges-more-than-160-fold-as-proton-therapy-enters-a-new-phase-of-scalable-growth/
https://www.arabnews.com/node/2652491/saudi-arabia
https://www.uzdaily.uz/en/uzbekistan-and-saudi-arabia-to-expand-healthcare-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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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트레이서빌리티 세미나
2026 Traceability Seminar
개최도시 미국 워싱턴 D.C.
행사일정 2026.08.31.~2026.09.02.
행사주제 헬스케어 공급망 리더들의 연례 세미나
주요내용 헬스케어유통연맹(HD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공급망 

추적성 전문 세미나로,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DSCSA) 
이행 △규제 동향 △국가의약품코드(NDC) 전환 등 제약 
공급망 핵심 현안을 다루는 연례 행사

어드밴스드 테라피스 유럽 2026
Advanced Therapies Europe 2026
개최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행사일정 2026.09.07.~2026.09.09.
행사주제 유럽에 맞춘 기획, 영향력을 발휘하는 설계
주요내용 유럽 최대 세포·유전자치료(CGT) 분야 콘퍼런스로, 

△임상개발 △상업화 전략 △규제 △제조 △시장 접근성 
등 핵심 세션과 투자 서밋·파트너링 미팅 운영

메디컬 페어 아시아 2026
Medical Fair Asia 2026
개최도시 싱가포르
행사일정 2026.09.09.~2026.09.11.
행사주제 더 나은 네트워킹, 더 나은 미팅, 더 나은 비즈니스
주요내용 △진단 △전자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재활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며 △바이어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칭 △헬스케어 미래 콘퍼런스 운영

RAPS 컨버전스 2026
RAPS Convergence 2026
개최도시 미국 샬럿
행사일정 2026.09.15.~2026.09.17.
행사주제 규제 전략·혁신·네트워킹을 위한 글로벌 규제 전문가 모임
주요내용 RAPS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최대 규제 

전문가 연례 행사로 △생성형 AI △글로벌 허가 전략 
△디지털헬스 △FDA 동향 등 규제 환경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 2026
BioProcess International(BPI) 2026
개최도시 미국 보스턴
행사일정 2026.09.22.~2026.09.25.
행사주제 바이오프로세싱 혁신을 제조 현실로
주요내용 바이오프로세싱 분야 최대 컨퍼런스 & 전시회로, 

△세포주 개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디지털 
바이오제조 △CMC 전략 등 6개 트랙과 250개 이상의 
기업 전시 운영

https://www.hda.org/hda-events/2026-traceability-seminar/
https://www.hda.org/hda-events/2026-traceability-seminar/
https://www.phacilitate.com/advanced-therapies-europe
https://www.phacilitate.com/advanced-therapies-europe
https://www.medicalfair-asia.com/
https://www.medicalfair-asia.com/
https://live.raps.org/convergence/home
https://live.raps.org/convergence/home
https://informaconnect.com/bioprocessinternational/?utm_source=tag-digital&gad_source=1&gad_campaignid=23882961244&gclid=CjwKCAjwyuDTBhB-EiwANCQhLNhGAVT5ibJfXeRvxdhPZi3IzB8G-_eXQ1ikOblIRYrYqSCZFzy9fBoCBJ0QAvD_BwE
https://informaconnect.com/bioprocessinternational/?utm_source=tag-digital&gad_source=1&gad_campaignid=23882961244&gclid=CjwKCAjwyuDTBhB-EiwANCQhLNhGAVT5ibJfXeRvxdhPZi3IzB8G-_eXQ1ikOblIRYrYqSCZFzy9fBoCBJ0QAv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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